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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  

 
본 논문은 MCP 를 활용하여 한국형 e-Navigation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되었고 제공되고 있는지 기술한다. MCP 는 
해사분야의 커넥티비티 환경 제공을 위해 개발되었다. MCP 는 개발 초기에는 특정 시스템을 의미하였으나, 지금은 

커넥티비티 규격으로 발전하였다. MCP 규격 개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 개국이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, 활용 

케이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. 해양수산부는 2021 년부터 MCP 를 활용하여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교통안전정보 

제공 서비스인 한국형 e-Navig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MCP 를 이용함으로써, 정보서비스 이용선박의 신원을 
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, 향후 서비스 제공 데이터의 암호화, 서비스 종류의 유연한 확대, 다양한 통신 시스템 지원 등이 

가능하게 되었다. 

 

 

Ⅰ. 서 론  

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서 

육상으로부터 제공되는 해사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

중요하다. 국제해사기구(IMO : International Maritime 

Organization)은 해사분야 디지털화 전략으로 e-
Navigation 을 추진하였으며,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

디지털해사정보서비스 제공을 핵심 솔루션으로 

제시하였다. 우리나라에서는 IMO 의 전략에 맞춰 

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한국형 e-Navigation 
서비스를 개발하였고, 2021 년부터 공식 서비스를 

제공하고 있다. 한국형 e-Navigation 서비스는 선박의 

항해계획 수립, 입출항, 항해, 도선 등 항해의 모든 

단계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해사안전정보 서비스이다. 
한국형 e-Navigation 서비스는 SOA(Service-oriented 

Architecture)를 채택하고 있다. 특히, 해사분야의 

디지털 커넥티비티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

MCP(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)를 이용해  
사용자 및 서비스 인증과 신뢰성 있고 보안이 보장된 

정보전달 체계를 구성하였다. MCP 는 해사엔터티간 

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이 쉽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. 본 

논문은 한국형 e-Navigation 구현을 위해 MCP 가 
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한다.  

 

Ⅱ. 한국형 e-Navigation 서비스  

한국형 e-Navigation 서비스는 국제해사기구(IMO)가 
정한 “Maritime Service in the context of e-

Navigation”을 우리나라 해상교통환경의 특성을 
반영하여 구현한 것을 지칭한다[1].  

우리나라에서는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

예타사업으로 한국형 e-Navigation 시스템 (SMART-

Navigation)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. 총 6 종의 
해사정보서비스가 개발되었으며 각각의 내역은 Table 

1.에 기술되어 있다[2]. 

SV10 은 운항 중인 선박의 타 선박과의 충돌 여부, 

좌초 여부, 통항 금지구역 진입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 
때에 안전 정보 및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이다. 

SV20 은 선박의 각종 시스템들의 정상 작동 여부, 화재 

발생 여부, 과도 경사 발생 여부 등을 탐지하여 필요 시 

대응 조치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. SV30 은 선박의 
항로계획을 자동으로 수립해주는 서비스이다. 출발지와 

목적지를 입력하면 수심, 통항금지 구역 등을 고려하여 

최적의 항로를 자동으로 제시한다. SV40 은 항해에 

사용되는 전자해도를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해주는 
서비스이다. SV51 은 도선 예약 및 도선구역 정보, 

도선구역 내 타 선박 정보 등 도선을 지원하기 위한 

서비스이다. SV52 는 해양기상정보, 항행경보, 조위 정보 

등 안전항해 시 참고 해야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. 이들 
서비스 중 SV20 과 SV51 을 제외한 4 개 서비스가 현재 

우리나라에 등록된 선박 중 전용단말기(ECS)나 바다내비 

App을 설치한 선박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. 

Fig. 1 은 한국형 e-Navigation 시스템의 전체 
아키텍처이다. 6 개의 서비스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

구현되는 SOA(Service-oriented Architecture)를 

가지고 있으며, MCP 를 통해 일괄적으로 서비스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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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1 한국형 e-Navigation 서비스 

제공된다. MCP 는 사용자 인증 및 메시지 게이트웨이 

역할을 담당한다.  

 

Ⅲ. MCP(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)  

한국형 e-Navigation 서비스는 MCP 를 선박과 육상간 

커넥티비티 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. MCP 는 해사 

분야 디지털 엔터티 상호간에 연결성(connectivity)을 
구현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[3]. 해사 디지털 엔터티는 

전자해도표시장치(ECDIS/ECS), 선박장비, 항해용 시스템, 

항해지원정보서비스 등을 포함한다. MCP 는 이러한 해사 

디지털 엔터티 간 상호 연결성 제공을 위해 
MIR(Maritime Identity Registry), MSR(Maritime 

Service Registry), MMS(Maritime Messaging 

Service)를 제공한다 [4]. 

MIR 은 해사 디지털 엔터티들의 
신원확인(identification) 및 각종 인증(authentication)을 

위해 활용될 수 있다. MIR 에서는 MRN(Maritime 

Resource Name)[5]에 기반해 해사 디지털 엔터티 당 

식별자를 설정할 수 있다. 또한 해당 식별정보를 담은 
X.509 기반의 PKI 인증서 발급체계를 갖추고 있다. 

발급된 인증서에는 해당 해사 디지털 엔터티에 관한 

정보가 무결성이 유지된 채 저장된다.  

 

 
Fig. 2 MCP 개념ㄷ [4] 

 

MSR 은 항해 중 활용할 수 있는 해사정보서비스의 

정보를 관리 및 검색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. 

해사정보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서비스 사용자 필요로 
하는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저장되고, 검색될 수 

있어야 한다. MSR 에는 서비스의 기본 내용, 서비스 요청 

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, 서비스 대상 구역, 서비스 

접근법 등이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. 
MMS 는 해사 디지털 엔터티들이 여러 가지 이기종 

통신수단을 활용하더라도 정보의 송수신에 문제가 

생기지 않도록, 해사 디지털 엔터티 간 메시지 전송 시 

통신시스템 간 seamless roaming 을 제공한다. 이를 
위해 MMS 는 메시지 전달 시 MRN 을 활용한다. 즉, 

각자의 주소체계를 활용하여 패킷을 전달하는 

디지털통신체계의 상위에 MRN 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

라우팅하게 함으로써, 해사 디지털 엔터티가 사용하는 
통신시스템이 중간에 다른 것으로 변경되더라도 상호 

간에 송신된 메지시를 성공적으로 수신할 수 있게 한다. 

 

Ⅳ. 한국형 e-Navigation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MCP   

한국형 e-Navigation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선박에 

전용단말기(ECS)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

바다내비 App 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 전용달말기 

또는 바다내비 App 에는 MCP 의 MIR 이 발급한 PKI 
인증서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   

선박이 ECS 또는 바다내비 App 을 구동시키면, 해당 

시스템은 한국형 e-Navigation 서비스에 자동으로 

접속하여 자신을 수신사로 하는 SV10 서비스로부터의 
메시지가 없는지 확인한다. 이 때 메시지의 주인의 해당 

단말기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서에 기록된 정보인 

MRN 이 활용된다. SV30, SV40, SV52 서비스 사용을 

위해서는 단말기에서 서비스 요청을 위한 정보를 메시지 
형태로 만들어 한국형 e-Navigation 서비스시스템에 

서비스 제공 요청을 한다. 서비스 제공 요청 정보는 

MCP 의 MMS 에 제일 먼저 도달하며, MCP 

Connector 를 통해서 각 서비스를 위한 정보로 
Parsing 된다. Parsing 된 정보는 각 서비스들에 의해 

subscription 되며, 각 서비스는 해당 요청 정보를 

바탕으로 서비스 정보를 생성한다. 생성된 서비스 정보는 

다시 MCP Connector 를 통해서 메시지 형태로 조합되며, 
MMS 를 통해서 선박으로 전달된다. 이 때 선박은 SV10 

메시지 수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MRN 정보를 담은 

인증서를 제공함으로써, 자신이 메시지의 올바른 

수신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. 
 이와 같이 MCP 를 이용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시 

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. 첫째, 같은 규격이 

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말기 쪽 구현 내용이 매우 

간단하다. 단말기 제조사는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늘리기 
위해서는 서비스 요청에 필요한 정보, 서비스가 

Service Target users 

Code Description 

SV10 사고취약선박 안전항해지원 서비스 전용 ECS 설치 선박 또는 바

다내비 App 사용 선박 

SV20 선내시스템 모니터링 서비스 연안여객선 

SV30 항로계획 자동생성 서비스 전용 ECS 설치 선박 또는 바

다내비 App 사용 선박 

SV40 전자해도 자동 업데이트 서비스 전용 ECS 설치 선박 또는 바

다내비 App 사용 선박 

SV51 도선지원서비스 도선사 및 예선 

SV52 해사안전정보서비스 전용 ECS 설치 선박 또는 바

다내비 App 사용 선박 

Fig. 1 한국형 e-Navigation Service System의 overall 
아키텍처[2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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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해주는 정보, 서비스 식별자만 명기하면 된다. 항해 

시 사용되는 서비스는 같은 규격을 가지더라도 국가마다 
다른 서비스 인스턴스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. 이 경우 

단말기에서는 서비스 식별자만 변경함으로써 같은 

규격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 둘째, 해사 

디지털 엔터티간 정보 전달 시 상호 신뢰할 수 있다. 
MCP 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를 통해 자신과 타 엔터티의 

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. 또한 필요 시 자신의 개인키로 

암호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다. 이를 통해 

신뢰할 수 있는 선박 간 항행의도 교환, 주변 정보 전달 
등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.  세번째, 

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정보를 MSR 에 

등재함으로써, 다양한 선박들에게 서비스를 노출시킬 수 

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. 이것은 해사서비스의 생태계 
형성 및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. 따라서 

항만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해사정보서비스가 개발되고 

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. 마지막으로, 서비스 이용 시 

특정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통신환경에 맞게 다양한 
통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. MCP 의 구성 요소인 

MMS 는 seamless roaming 을 지원한다. 이를 통해 

단말기 개발사는 통신환경을 고려하지 않고, 단말기-

MMS 간 연결을 고려하는 것으로 서비스 사용에 대한 
구현이 가능하다. 

 

Ⅴ. 결론  

본논문에서는 한국형 e-Navigation 시스템 구현을 

위해서 MCP 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. 
MCP 는 해사디지털정보서비스 인스턴스의 확대, 서비스 

제공자와 사용자간 신뢰성 확보, 서비스 인스턴스의 

가시성 확보 등에 핵심역할을 한다. 또한, MCP 는 

통신시스템에 상관없이 해사디지털정보서비스를 활용할 
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MCP 의 이러한 특성들은 

해사디지털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공과 

사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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